
#0 함수식 작성

안녕하십니까. 한대산 수학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수학 칼럼에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출제되는 수2 문제의 형식을 생각해봅시다. 수2 문제는 대개 
‘ 의 값은?’, ‘ ′의 값은?’ 등과 같이 함숫값을 요구합니다. 함숫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식을 알아야 하고, 함수식을 알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분석하여 얻은 함수에 대한 정보를 수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함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수2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칼럼으로는 수2에서 답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 근본이자 핵심 요소인 
함수식 작성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 함수식 작성

일반적으로 함수식은 축을 기준으로 근을 이용해 식을 작성합니다. 예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 가 다음과 같을 때,  의 식은  으로 
작성합니다.



이와 같이 기준이 축인 경우 식작성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축과의 근 정보가 
없거나 복잡한 경우 식을 작성하기 애매합니다. 이때는 곡선    와의 교점 
정보가 명확하고 깔끔한 기준 함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준 
함수를 축으로 생각하여 식을 작성한 후 나중에 기준 함수를 더하면 끝입니다. 즉 
기준이 축   에서 기준 함수로 바뀐 것이죠. 이를 일명 더하기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 더하기 관점 》

기준 함수를 축으로 생각하여 식을 작성한
후 나중에 기준 함수를 더한다.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죠?
이해를 위해 빼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빼기

빼기는 뒤가 기준입니다.   는  를  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함숫값이란, 축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  는 
 를 축으로 바꾸는 효과를 지닙니다. 다음 예시를 봅시다.



위 상황에서 삼차함수  와 직선  에 대하여   의 식은 
  로 작성합니다. 이 과정은 기준 함수를 축으로 생각하여 
식을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 를 구해야 하므로  를 이항, 즉 양변
에  를 더하면   가 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기준 함수
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더하기 관점은 빼고 다시 더하는 일련의 과정을 없애고 결론만 작성하는 
방법인 거죠.

아래 예시에서 이를 적용해봅시다.

..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삼차함수  에 대하여  의 값은?

[그림 1]

교점 정보가 모두 주어진   을 기준으로 식을 작성하면 
  , ∴  



* 도함수의 식 작성

한발 더 나아가 도함수의 식도 작성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미분계수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도출됩니다.

함수식 작성 → 도함수의 식 작성 → 대입

즉 더하기 관점으로 함수식을 작성한 뒤 곱의 미분법을 적용하여 도함수의 식을 
작성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예로 [그림 1]에서  ′의 값을 구해봅시다.

 의 식은   이므로 곱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 ′, ∴  ′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관되게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바로  ′ 의 근을 모두 아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점 정보가 
명확하고 깔끔한 기준 함수를 설정하면 더하기 관점으로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   ′와  의 교점 정보가 모두 주어져 있으므로  을 
기준 함수로 두고  의 식 없이 바로  ′의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은 
기준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림 1]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여  ′의 값을 구해봅시다.



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함수이고,    내분에 의해  ′의 실근은 , 
이므로 교점 정보가 모두 주어진   를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  ′

(추가로 기준 직선과의 교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경우, 가리고 대입(거리 곱)을 통해 
훨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는 식 작성이 아닌 기술적인 요소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 기출 적용

이제 기출에서 적용해봅시다.

.. 2015대비(A) 6월 모평 21(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  ,   임을 얻은 상태

lim
→
 

 
 lim

→



 에서  , 일 때도 성립해야 하는데 

분자의 식에 을 대입해보면 이므로 결괏값과 동일
즉 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함수이므로   을 기준으로 의 식을 
작성하면
 

따라서   , ∴  



.. 2017실시(나) 7월 학평 17(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다음 상황을 얻은 상태

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함수이고    내분에 의해  ′의 실근은 , 
이므로   을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 ′



.. 2024대비 6월 모평 20(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다음 상황을 얻은 상태

《 사고 과정 단계 》
① 구하는 값이  , 즉  ′이므로  ′의 식을 작성해야 함
② 만 알면  ′의 실근을 모두 알므로   을 기준으로  ′의 식 작성 가능
③ 는 를 알면    내분으로 얻을 수 있음
④ 는    를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고   을 통해 얻을 수 있음

위의 역추론 과정을 바탕으로 풀이하면

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
 인 삼차함수이므로

  


 

  에서 공통 부분인 
 과  를 생략한 후 대입하면



 ,  


따라서  
 과 를    내분하면  



 ′의 실근이 
 , 이므로   을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
 . ∴  ′

.. 2024대비 9월 모평 6(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다음 상황을 얻은 상태

 의 극댓값을 이라 할 때,    내분에 의해  이므로  을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이때  이므로  ∴ 



.. 2024대비 수능 20(고3)                         

여태까지 개형적 상황을 바탕으로 함수식을 작성했다면, 이 문제는 역으로 
함수식에서 개형적 상황을 얻어내야 함

문제의 발문에서 ‘곡선     위의 점 O 에서의 접선’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 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 

이는 곧  의 식을   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후 문제의 조건들을 해석하여 답을 구하면 됨



.. 2025대비 6월 모평 11(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다음 상황을 얻은 상태

  가 점  을 지나므로 

 를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이때  이므로  ,   

∴  



.. 2025대비 수능 15(고3)                         

이 문제 역시 역으로 함수식에서 개형적 상황을 얻어내야 함

구간별 함수  가  을 기준으로 나뉘므로 ≤에서  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 

이는 곧  의 식을   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 는   과 
 에서 접함

이때 조건 (가)에 의하여  가 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 도   과  에서 접함

따라서   을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



이후 조건 (나)를 해석하여 답을 구하면 됨



.. 2026대비 6월 모평 15(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다음 상황을 얻은 상태

 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  이라 하면 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이차함수이고  ′의 실근은 , 이므로   을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이때  ′이므로  , 



따라서  의 극값의 차는 


× 이므로  

,  

한편,    내분에 의해  이므로  을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
 



∴  
 



.. 2026대비 6월 모평 21(고3)                       

※ 조건 해석을 통해  가  와  ,  에서 접함을 얻은 상태

 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인 사차함수이므로  를 기준으로  의 식을 
작성하면
  , ∴  



* 마무리하며

함수식 작성은 문제에서 물론 중간다리 역할도 하지만 대개 마지막 끝맺음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열심히 문제 조건 다 해석하여 거의 다 찾아내도 
식을 작성하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또한 함수식 작성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함수의 그래프와 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이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어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 작성이라는 기본기를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칼럼으로는 식 작성을 활용한 특정 상황에 국한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